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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민주주의의 위기? 

일시: 2019 년 4 월 24 일 (수요일) / 10:45-12:15 

작성자: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자: 길버트 로즈만, 아산포럼 편집장 

발표자: 라단 보로우만드, 압돌라만 보로우만드센터 공동설립자 

 추 원한, 타이완중앙연구원 정치외교연구소 명예연구위원 

 마틴 팩클러, 이치고 자산운용 고문, 전 뉴욕타임즈 저널리스트 

 캐런하우스, 하버드케네디스쿨 벨퍼센터 선임연구위원, 전 월스트리트저널 

편집국장 

 필립 스티븐스, 파이낸셜 타임즈 편집장 

 

 

사회자인 길버트 로즈만 아산포럼 편집장은 민주주의 위기론을 둘러싸고 정치적 

극단주의와 극우 민족주의의 팽배, 사회 정의론의 실종, 중국 모델의 부상 등의 사례가 

회자되고 있다고 했다. 

라단 보로우만드 압돌라만 보로우만드센터 공동설립자는 이란 사례에 주목하며 1979 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들어선 성직자 체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최근엔 이란의 역내 패권국 야망 때문에 예멘,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아프가니스탄에 종교 이념으로 포장한 반민주주의 사상을 수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식 이슬람 vs. 혁명 이슬람이라는 이분법식 대결 구도까지 만든 호메이니와 

추종자들은 자유민주주의, 소유권 사상에 정면 대항하고 있으며 친러시아∙중국∙북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 이유로는 종교적 다원주의를 부정하고 종교적 순수성 

개념에 집착한 이란의 강경 보수파들이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와 밀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 원한 타이완중앙연구원 정치외교연구소 명예연구위원은 민주주의 위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점차 더 확산되며 악화되고 있다고 봤다. 우크라이나, 브라질의 선거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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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근한 사례라고 말했다. 여론 조사와 실증 자료에 따르면 신생 민주주의의 내구성은 

점차 열악해지고 있으며 유권자들은 민주주의 규범과 가치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민주주의의 악화 현상에는 역설적이게도 기술 혁명, 과도한 세계화, 

이에 따른 중산층의 쇠퇴 등이 자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틴 팩클러 이치고 자산운용 고문은 미국의 남부에서 폭넓게 나타나는 트럼프 

지지현상은 유권자들이 이슈나 정책, 가치가 아닌 내용없는 현상만을 보고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본 역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긴 하나 아베 수상의 재선은 일본 

민주주의가 길을 잃었다는 걸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캐런하우스, 하버드케네디스쿨 벨퍼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정주영 명예회장이 자유시장의 

가치를 정치와 경제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봤듯이 현재 전세계적으로 자유시장의 

위기가 민주주의의 위기보다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에서 쇠퇴하는 자유 

시장, 미국인 중산층의 꿈이 점점 민주주의를 갉아먹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거론하지만 적어도 세계 질서와 외교 안보 정책에서만은 오바마 

대통령의 우유부단한 모습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 세계 모두 나라가 안보 부담금을 

함께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빌미를 주었다고 설명했다.  

필립 스티븐스 파이낸셜 타임즈 편집장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황을 이용한 리더가 비민주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개도국 거리의 민주화 시위대들은 

절대 러시아 모델이나 중국 모델을 원한 바 없고 늘 언론의 자유와 부정부패 척결을 

부르짖고 있는데, 이것 만으로도 일반 사람들은 더 나은 삶과 자유을 원하는 게 

확실하며 민주주의가 위기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